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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음소 /j/는 [-grave, +high] 상태로부터의 혓몸의 움직임, /w/는 [+round] 상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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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투사되는 과정에서 [-grave, +high]와 [+round]의 동시 조음 및 자질 중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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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자가 어떤 발화를 하고 청자가 그것을 듣고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때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소리의 정체를 언어 연구자가 모를 수가 있을까. 

모른다기보다는 연구자가 언어를 기술하는 문법의 틀 내에서 그것이 무엇

인지를 무리 없이 기술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 하고 물어야 정확할지 모르겠

다. 풀어내기 어려운 그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전설 원순 활음 [ɥ]의 음소 

대응 및 도출의 문제일 것이다.

한국어에 음소로서 존재하는 활음이라 하면 /j/와 /w/를 들 것인데, 주지

하듯 일부의 [ɥ]는 이 두 음소의 변이음으로 분석될 수 있다. /j/는 여느 모음

들 앞에서는 평순음으로 실현되는 반면, 원순 모음 앞에서 원순음 [ɥ]로 실

현된다(허웅 1965:148, 이호영 1996:116~117).1) 이는 경구개 근접이라는 

/j/ 고유의 속성에 후행음의 영향으로 양순 근접 및 돌출이 더해진 이중 조음

(double articul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음과 원순음의 연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누, 노, 뉘, 뇌’나 ‘놔, 눠’ 등의 /ㄴ/은 

[+round]인 모음과 활음 앞에서 설단으로 윗잇몸을 폐쇄하면서 입술을 돌

출시킨 음성으로 실현된다.2) 이는 후행음의 전후설성([grave])이나 개구도

([high])와는3) 무관하게 원순성([+round])이 선행음에 덧씌워진 것이다. 

이 /ㄴ/은 치조와 양순의 두 곳에서 조음 동작이 있는데 기류를 방해하는 정

도에 있어서 치조 폐쇄가 양순 근접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자가 일차 조음, 

후자가 이차 조음인 동시 조음(coarticulation)이라 할 것이며, 원순화의 구

별 표지를 사용하여 [nʷ]로 표기한다.4)

1) 허웅(1965)의 다음 서술은 이혁화(2002:350)에서 그러하였듯 /j/의 변이음 [ɥ]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뿐 아니라 出發點에 있어서의 입술의 모양도 다르다. 「야, 여, 예, 

얘」에 있어서는 혀가 [i]에서 出發하면서 입술은 둥글지 않으나, 「요, 유」에 있어서는, 혀가 [i]에서 

出發하면서 입술이 둥글어지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활음을 시작할 때에 원순 동작을 이미 

취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다.

2) 이호영(1996:140)에서는 원순 모음에 후행하는 종성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3) 한국어의 원순 모음은 모두 [-low]이므로 개구도는 [high]에 의해서만 차이 난다.

4) 이중 조음과 동시 조음은 원리적으로는 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처럼 엄밀하

게 구분하지 않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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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는 [i] 앞에서 [ɥ]로 실현되는바(이희승 1955:90~91, 허웅 1965:135, 

李丞宰 1993:36, 이호영 1996:122), /w/ 고유의 양순 근접에 경구개 근접이 

더해진 이중 조음이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음들도 [i, j] 앞에서 조음 

위치가 경구개 쪽으로 이동하는 본질적 경구개화(예. [ɲ])를 겪기도 하고, 

조음 위치는 그대로인 채 전설이 경구개에 근접하는 부차적 경구개화(예. 

[nʲ])를 겪기도 한다(Ladefoged 1982:210, Keating 1993:6).

이와 같이 음성 연쇄 [ɥo, ɥu]와 [ɥi]가 각각 /jo, ju/와 /wi/로 분석되는 데

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겠지만, ‘뛰-어’나 ‘되-아’에 활음화가 일어난 어형에 

포함된 [ɥə, ɥa] 연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wə, wa/로도, /üə, üa/로

도, /wjə, wja/로도, /ɥə, ɥa/로도 분석되고는 하는 것이다.5)

허웅(1985:279)에서는 [ɥi]의 [ɥ]가 /w/의 변이음이기 때문에 ‘뉘-어’에서 

도출된 [nɥə]가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여도 /nwə/로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였다. [nɥə]가 ‘누-어’나 ‘눕-어’의 [nwə]와 다른 음성임에도 동일한 음

소 표시에 대응시킨 것이다. 김경아(2000:170)에서는 [ɥə]를 ‘음운적 변이

형’이 아니라 ‘음성적 변이형’이라고 하였는바, 음소 표시는 활음화가 일어나

지 않은 /üə/ 또는 /wiə/로 분석하였다. 유필재(2001:196)에서는 음소 층위

에서 활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삼중 모음 /wjə/로 분석하였다. 유재원

(1985), 이혁화(2002), 김봉국(2022)에서는 [ɥə]를 /ɥə/로 분석하였는데, 

김봉국(2022:389)에서는 모든 [ɥ]를 /ɥ/로 분석한 반면, 이혁화(2002:353)

에서는 [i] 앞의 [ɥ]는 /w/, [o, u] 앞의 [ɥ]는 /j/, 이 밖의 모음 앞 [ɥ]는 /ɥ/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혁화(2002)를 좇아 실현 환경에 따라 [ɥ]의 음소 분석을 달

리 하되, [-grave, +high] 앞에서는 /w/에, [+round] 앞에서는 /j/에, 그 밖의 

환경에서는 /wj/에 대응되는 것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j/는 [-grave, 

+high] 상태로부터의 혓몸의 움직임, /w/는 [+round] 상태로부터의 입술의 

움직임이라는 조음 동작을 지닌 활음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활용형의 음소 

5) 혹시 있을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전설 원순 모음의 기호로서 [y]와 [ø] 대신 [ü]와 [ö]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활용형에서의 장음 표시는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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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와 음성 층위에 나타나는 /wj/ 및 /jw/와 [ɥ]를 이에 기반한 동시 조음과 

자질 중첩을 통해 서술하고자 한다.

2. /j/와 /w/의 음성 실현

활음의 음향적 속성을 관찰한 연구에는 Lee(1966), 김무식(1990), 양병

곤(1993), 이갑진(2003), Kang(2006), 김윤희(2016), 김현(2017), 손상미

(2022), 조단ㆍ박지연ㆍ성철재(2023) 등이 있다. 김현(2017)에서는 어두 및 

모음 간에서 실현된 활음을 대상으로 하여 활음 시작점의 포먼트 값과 후행 

모음 안정 구간에서의 포먼트 값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고 회귀 분석을 통하

여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었다. 여기에는 어두의 것만을 제시한다.

(1) ㄱ. /j/의 F1 = 0.24 × (모음의 F1) + 267.93 (R²=0.35)

ㄴ. /j/의 F2 = 0.12 × (모음의 F2) + 1396.10 (R²=0.11)

ㄷ. /w/의 F1 = 0.40 × (모음의 F1) + 214.93 (R²=0.69)

ㄹ. /w/의 F2 = 0.76 × (모음의 F2) + 39.44.10 (R²=0.83)

/j/보다는 /w/의 회귀 계수(R²)가 큰데, 이는 /w/의 시작점이 /j/에 비해 

후행 모음의 영향을 더 받음을 뜻한다. 가장 신뢰할 만한 회귀식은 /w/의 F2

인데(1ㄹ), 방정식의 계수도 0.76으로 커서 활음 시작점의 F2가 후행 모음

의 F2에 좌우된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이다. (1)의 방정식을 토대로 하여 두 

활음의 전이 양상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점선은 F1, 실선은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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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회귀식에 의한 활음의 전이(김현 2017:138, 140)

/j/는 F1과 F2가 하나의 점에서 전이가 시작되는 양상을 띠는바 이는 손

상미(2022)의 측정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를 통해 조음 동작을 추정하자면 

/j/는 후행 모음이 무엇이든 일정하게 [i]와 가까운 조음 상태 즉 전설이 경

구개에 가까이 근접한 상태에서 활음이 시작하여 후행 모음으로 전이된다

고 여길 만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입술의 모양은 후행 모음을 따르고 있

으니 /j/는 변별적 자질로 보자면 [round]에 대해서는 특정 값을 지닌다고 

할 수 없으며, [i]의 혓몸 상태인 [-grave, +high]의 활음으로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w/의 경우 F2는 후행 모음에 따라 그 전이의 시작점이 매우 다르다는 점

이 특징적이다. 일정한 점에서 시작하는 전이가 아니라 방향만이 정해져 있

는 전이라고 할 만한데, 그것이 전후설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grave]가 

/w/를 정의할 때에 중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Kang(2006)에서는 한국어 

/w/의 이러한 특징이 영어의 /w/와는 다른 면이며 선행 자음이 있을 때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한 바 있다.

한편 /w/의 F1은 ‘점 전이’와 ‘방향 전이’의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여겨진

다. 허웅(1965:189)에서는 /j/의 경우 혓몸의 동작이 변별적으로 기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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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의 움직임은 잉여적인 반면, /w/는 원순에서 평순으로의 입술의 동작

이 변별적이며 혀의 하강이나 전진은 잉여적이라고 한 바 있다. ‘전진’은 앞

서 살핀 F2, ‘하강’은 F1의 전이 양상과 관련될 것인데, F1은 개구도의 영향

을 받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변수라 할 원순성의 영향을 받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w/의 개구도와 관련하여 Martin(1992:24), 배주채(1996:29~30) 및 김

경아(1996:31~32)에서는 /w/가 후행 모음의 전후설성뿐만 아니라 개구도

에 따라 [o, ö] 또는 [ɔ, ɔ̈]로도 실현된다고 한 바 있다.6)

ㅞ ㅙ ㅝ ㅘ

Martin(1992) ö ɔ̈ o ɔ

배주채(1996), 김경아(1996) ö ö u o

[표1] /w/의 음성 실현

/w/의 개구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비록 피험자가 필자 1인이기

는 하지만 초음파 촬영 실험을 해 보았다. /j/를 위하여 ‘야망, 여벌, 요모조

모, 유물, 예매’를, /w/를 위하여 ‘위배, 외[웨]빈, 원하다, 와전’을 문장 속에 

넣어 2회씩 발음하면서, 턱 아래에 초음파 기기를 부착하여 혀의 정중 시상

면을 촬영하였다. 촬영 후 스펙트로그램에서 활음이 시작하는 부분과 후행 

모음의 안정 구간을 지정하고, 그 순간의 혓몸 사진에서 혀 최고점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6) Yun(2004:18 각주13)에서는 ‘꾀/kˀwe/’가 [kˀɥe]로 실현된

다고 한 바 있다. 이는 후행 모음이 [i]일 때만이 아니라 전설 

모음 즉, [-grave]이면 개구도가 어떠하든 /w/가 [ɥ]로 실현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양병곤(1993), 손상미(2022) 등의 

측정 결과를 보아 /we/는 [öe]로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참

고로 필자가 발음한 [ɥe]와 [öe]의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이혁

화(2002:32)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둘은 서로 다른 이중 모음

임을 알 수 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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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j/와 /w/의 혓몸 최고점

왼쪽 그림의 경우, ●는 단모음 ‘ㅣ’의 최고점이고 ○는 /j/의 최고점이며 

■는 후행 모음의 최고점이다. 오른쪽 그림의 경우, ●는 단모음 ‘ㅜ’와 ‘ㅗ’의 

최고점이고, ○와 ■은 각각 /w/와 후행 모음의 최고점이다.

/j/는 후행 모음과 상관 없이 최고점들이 모여 있는데, 이는 앞서 F1, F2

의 전이 양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i]의 상태에서 전이가 시작됨을 보여 준다

고 할 수 있다. 반면 /w/의 시작점은 후행 모음과 관련됨을 보인다. ‘ㅟ, ㅞ, 

ㅝ, ㅘ’ 모두 활음 시작점에서의 혓몸 높이는 후행 모음의 혓몸 높이와 비슷

하다고 할 수 있다. ‘ㅞ’의 /w/는 [u]와 비슷한 높이이되 [ɥ]에는 이르지 못

한 정도이고, ‘ㅝ, ㅘ’의 /w/는 [o]와 비슷한 높이이며 후행 모음과도 비슷한 

정도이다.

물론 더 많은 표본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한국어의 /w/는 [u]와 

같은 고모음 즉, [+high]의 상태에서 전이가 시작되는 것으로 정의될 활음은 

아니어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w/는 [grave]나 [high]의 자질

값을 특정하지 않은 [+round]만으로 정의할 수 있고,7) /j/는 [round]의 자질

값을 특정하지 않은 [-grave, +high]로 정의할 수 있겠다.

7) Kwon(2020)에서는 초음파 촬영을 통해 CwV를 관찰한 바 있는데, /w/는 혀의 활동보다는 입술

의 활동이 더 큰 활음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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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ɥ]의 음운론적 해석

1) 실현 환경과 음소 분석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는 [ɥ]를 /w/, /j/, /wj/의 음소 및 음소 연쇄

에 대응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하나의 음성을 둘 이상의 음소에 대응시키는 

분석을 두고 양방향 동일성 조건(biuniqueness condition)을 위배한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ɥ]가 하나의 음소에만 대응되어야 

한다는 것, 즉 한 음성이 하나의 음소에 대응되어야 한다는 것은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일 뿐이며, 그것이 ‘양방향’이 되려면 한 음소 또한 한 음성에

만 대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음소가 환경에 따라 둘 이상의 음성

에 대응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언어 현상이다.8) 

(2) 엄밀히 말해 양방향 동일성 조건(32ⅲ)이란 한 음성 연쇄가 고유의 음소 연

쇄로 표시되고, 한 음소 연쇄가 고유의 음성 연쇄를 표시함을 말한다(Chomsky 

1964:80).9)

(2)에서 보듯 양방향 동일성 조건은 단일한 분절음의 차원에서 논의될 것

이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분절음 즉 음연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

이다. 따라서 [i] 앞의 [ɥ]는 /w/에 대응되며 [o, u] 앞의 [ɥ]는 /j/에 대응된다

고 하는 것이 양방향 동일성 조건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ɲi]와 [ɲa], 

[ʃi]와 [ʃa], [çi]와 [ça], [alʎi]와 [alʎa]에서 [ɲ, ʃ, ç, ʎ]가 [i] 앞에서는 /ㄴ, 

ㅅ, ㅎ, ㄹ/에, 다른 모음 앞에서는 그들과 /j/의 연쇄에 대응되는 것도 양방

향 동일성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음소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관심을 받아 오지 못하였으나 음성학적 관찰 

8) 동일한 환경에서 그러한 대응을 하게 되는 자유 변이음은 논외로 한다.

9) Technically, the biuniqueness condition (32ⅲ) asserts that each sequence of phones is 

represented by a unique sequence of phonemes, and each sequence of phonemes 

represents a unique sequence of 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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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에는 동일한 음성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소로 분석될 만한 경우가 더 

있다. 첫째, 모음 간 비음은 그에 선행하는 요소가 길면 단일 비음으로, 그것

이 짧으면 중첩 비음으로 분석된다. 김현ㆍ배윤정(2017:14~16)의 지각 실

험에서는 비음의 길이가 같더라도 CVN에서 N의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ㄴ/, 높으면 /ㄴㄴ/으로 지각하였는데, 예를 들어 CaNa에서 N의 길

이가 110㎳로 일정하다고 하여도 비음 길이의 비율(N/CaN)이 30~40%이

면 응답의 90%가 /ㄴ/으로 지각하였고, 45~55%이면 응답의 98%가 /ㄴㄴ/

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곧 동일한 음성도 처한 환경 즉, 선행하는 분절음의 

길이에 따라 서로 달리 음소 분석됨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설측음은 그 길이와 큰 상관 없이 자음 앞에서는 /ㄹ/, 모음 사이에

서는 /ㄹㄹ/로 분석된다. 설측음의 길이는 어말에서는 94~104㎳이고(Ahn 

2017:237), ‘ㄷ, ㄸ’ 앞에서는 각각 104.14㎳, 75.73㎳라고 한다(Kang and 

Kim 2020:19~20). 모음 간 설측음은 발화 초에서는 144㎳, 발화 중간에서

는 124㎳로 다소 길지만, 지각 실험에서는 79㎳ 이상은 100%가 /ㄹㄹ/로 지

각하고 40㎳인 것은 57%가 /ㄹㄹ/로 지각하였다고 한다(김태경 2013:147, 

152). 이를 통해 볼 때, 설측음은 /ㄹ/과 /ㄹㄹ/로 분석될 수 있지만 그 절대

적인 길이가 중요한 단서가 아니라 후행음이 자음(또는 휴지)인가 모음인가 

하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ㅂㅆ, ㄱㅆ’ 연쇄에서 종성 ‘ㅂ, ㄱ’의 폐쇄가 불완전하여 마찰음으

로 실현되는 일이 있는데, 그들 각각을 무성 양순 마찰음 [ɸ]과 무성 연구개 

마찰음 [x]이라고 할 수 있다면(홍은영 2019:249), 이 두 음성은 이처럼 자음

에 앞에 있을 때는 /ㅂ, ㄱ/으로 분석되겠지만 모음 앞에 있을 때에는 주지하

는 바와 같이 /ㅎ/으로 분석될 만하다.

전설 원순 활음 [ɥ] 또한 실현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분석된다.

(3) ㄱ. /w/의 실현: [-grave, +high] 앞

ㄴ. /j/의 실현: [+round] 앞

ㄷ. /wj/의 실현: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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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ㄱ)과 (3ㄴ)의 실현 환경은 보통 /i/ 및 /o, u/ 앞이라고 하여 왔고 앞서도 

그렇게 서술하였던 것인데, 여기서는 모음으로 특정하지 않고 변별적 자질

을 사용하고 있다. 음소적으로나 음성적으로 [-grave, +high]이거나 

[+round]인 자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w, j/에 후행하는 연쇄는 없

다. 또한 같은 자질을 활음도 지닐 수가 있는데 그 역시 음성 표시에서 활음에 

후행하는 일은 없으니, 표면적으로는 사실상 모음만이 환경을 이룰 뿐이다. 

그럼에도 (3)과 같이 기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w/가 [+round]만 

명세되는 활음이므로 이것이 [ɥ]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grave, 

+high]이고, /j/가 [-grave, +high]만 명세되는 활음이므로 이것이 [ɥ]로 실

현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round]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활음

이 [ɥ]로 실현됨에 있어서 후행음이 모음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필요하지 않

다. 둘째, (3ㄱㄴ)의 실현 환경에는 활음도 포함되는바, 예컨대 ‘겨눠’의 자음

들이 활음 앞에서 [kʲ], [nʷ]로 실현되듯이 모음뿐 아니라 활음도 선행음에 

경구개성 또는 원순성이라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 셋째, 

본고에서는 음소 층위에서 활음이 연쇄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바, 후행 활

음이 선행 활음에 영향을 끼칠 경우를 서술하기에 용이하다. 김경아

(2000:171)에서도 [w]가 [j] 앞에서 [ɥ]로 실현된다고 한 바 있는데, (3ㄱ)의 

실현 환경을 모음으로 한정한다면 이러한 서술을 할 수가 없다.

(3ㄷ)은 이혁화(2002)에서 /ɥ/를 음소로 인정한 환경인데, 여기서는 활

음의 연쇄로 분석한다. 음소 /ɥ/를 상정하는 것은 다음의 (4ㄱ)과 같은 일부 

활용형이 활음의 차이로 의미가 변별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변별 

그 자체가 음성 [ɥ]를 그대로 음소 /ɥ/로 분석해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

지는 못한다.

(4) ㄱ. 끼-어 [kˀjə:] vs 꾸-어 [kˀwə:] vs 뀌-어 [kˀɥə:]

ㄴ. 아기 [aɡi] vs 아비 [abi]

ㄷ. -나 [na] vs –냐 [ɲa]

부서지다 [pusəʤida] vs 부셔지다 [puʃəʤ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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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hə] vs 혀 [çə]

ㄹ. 비리다 [piɾida] vs 빌리다 [pilida]

(4ㄴ)의 [ɡ]와 [b]는 최소 대립쌍을 이루어 변별적 대립 관계에 있지만 그

렇다고 하여 그 음성이 그대로 음소 /ɡ/, /b/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4ㄷ)에서의 자음들의 대립 또한 마찬가지로서 음성이 그대로 음소로 

분석될 이유는 없다. 하나의 음성은 대체로 하나의 음소로 분석되지만 경우

에 따라서는 한 음성이 음소 연쇄로 분석되기도 하는 다음소적 가치(valeur 

polyphonématique)를 지니기(Trubetzkoy 1939/1991:109~119)도 하기

에, (4ㄷ)의 음성 [ɲ, ʃ, ç]는 각각 /ㄴ, ㅅ, ㅎ/과 /j/의 연쇄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4ㄹ)의 ‘빌리다’에서 [i]와 [i] 사이에 있는 것은 하나의 조음 동작으

로 된 분절음이자 해당 환경에서 그 길이가 음운론적으로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 단일한 음성 [l]이지만 음소 연쇄 /ㄹㄹ/로 분석된다. (4ㄷㄹ)에서 후자

의 음성이 음소 연쇄로 분석되듯이, (4ㄱ)의 [ɥ] 또한 다른 활음과 변별적으

로 대립을 한다 하여 반드시 /ɥ/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소 연쇄 

/wj/로 분석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3ㄷ)에는 /wj/ 이외에 /jw/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남부 방언

의 ‘말류(使乾)-아’에 활음화가 일어난 활용형의 음성 표시를 [malʎɥa]로 파

악하고 음소 표시를 /malljwa/로 분석(배주채 1991:382)한다면 그럴 수 있

다.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자유 변이도 아니면서 양방향 동일성 조건을 어

기게 된다는 점이다. 음성 연쇄 [ɥV]가 음소 연쇄 /wjV/에 대응될 수도 있고 

/jwV/에 대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후술할 바와 같이 

‘말류-아’의 음성 표시가 [malʎɥa]가 아니라 [ɥ]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malʎʷa]라고 여기기 때문에10) 음소 표시에는 /jw/ 연쇄가 포함되어 있다

고 하여도 그것이 음성 [ɥ]로 실현되지는 않아 [ɥ]와 /jw/가 대응될 일은 없

게 된다.

10) 李丞宰(1983:141)에서는 ‘maʎʎwara(말려라)’로 전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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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활음의 연쇄

음소 연쇄 /wj/에 대해 허웅(1985:279)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뉘어’는 /ny+ə/→[nɥə]로 바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순

조로운 풀이라고 하였다.

(5) ㄱ. /wj/와 /w/가 [ɥ]로 합류된다. (/wjə/→[ɥə], /wi/→[ɥi])

ㄴ. /w/와 /j/의 두 반홀소리의 겹침이 있게 된다.

ㄷ. 누이어[nuiə]→뉘어/nwiə/→/nwjə/→[nɥə]의 변이 과정으로 보면 

‘ㅟ’는 /y/보다 /wi/로 보아야 한다.

(5ㄱ)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ɥ]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음소 

표시로 분석되는 것이니 합류라고 할 것이 못 된다. (5ㄷ)의 경우 어간말 모

음은 단모음일 수도 있고 이중 모음일 수도 있는데, 후술할 바와 같이 어느 

쪽이라고 하여도 공시 기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11) [ɥ]와 /wj/의 대응

을 가장 주저하게 하는 것은 (5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음절 구조

에 부담을 주는 활음의 연쇄라는 점이다.12)

음소 층위에서 활음의 연쇄가 불가하다는 것은 그러한 연쇄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확인은 구체적으로 실현된 음성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즉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것은 음성으로서의 활음 연쇄인 것이

다. 그런데 이혁화(2002:341 각주4)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wjV/는 음성 

층위에서 삼중 모음 [wjV]가 아니라 이중 모음 [ɥV]로 실현된다. 따라서 음

11) [tˀɥiɡo, tˀɥə:]와 같이 ‘ㅟ’를 단모음 [ü]로 발음하지 않으면서도 [ɥ]를 발음할 수 있으니, 적어도 공

시론적으로는 /ü/가 활음화되어 [ɥ]가 된다고 기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2) 이 연쇄가 형태소 내부에서나 경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 넘길 수

도 있다. 아무리 철저하게 언어를 기술한다고 해도 예외적인 현상이 전혀 없기는 어려운 것이다. 

주지하듯 ‘ㅢ’의 음운론적 분석에 있어서 두 선택지인 /ɰi/와 /ɯj/는 각각 이 경우에만 실현되는 

활음 /ɰ/ 및 유일한 하향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예외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동 이중 모음 /ɯi/로의 

해석(鄭仁浩 2004:126) 역시 그러하다. 활음과 관련된 다른 예를 들자면 동남 방언에는 /kajə/ 

~/kajjə/와 같이 /VjV/ 연쇄에 /j/가 첨가되어 /VjjV/가 실현되는 현상이 있는데(이혁화 2013:58), 

해당 방언에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하향 이중 모음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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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층위의 연쇄 제약은 어길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wjV/가 불가하다

는 것은 삼중 모음 [wjV]가 실현되지 않음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마치 

[sjV]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여 /sjV/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

다. 음성 층위에서 활음 연쇄로 실현되지 않는, 음소 층위에서의 활음 연쇄

는 이론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만한 것은 아니다.13)

(5ㄷ)에서 제기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wj/와 관련된 음운론적 도출 

과정의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어간 모음이 이중 모음으로 실현될 

경우와 단모음으로 실현될 경우 모두 다음과 같이 모음어미 결합형에서 

[ɥə]가 실현될 수 있다.

(6) ㄱ. [tˀɥiɡo], [tˀɥimjən], [tˀɥə:]

ㄴ. [tˀüɡo], [tˀümjən], [tˀɥə:]

(6ㄱ)은 어간의 기저형을 /tˀwi-/로 설정하는 것에 문제될 것이 없다. 모

음 어미와의 결합에서 /wiə/가 수의적인 활음화 및 보상적 장모음화를 겪어 

/wjə:/가 출력된다고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6ㄴ)은 /ü/가 활음화를 겪어 [ɥ]가 실현된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üə/에 활음화가 적용된 출력 /ɥə:/는 음소 /ɥ/를 상정하여야 기술할 수 있

다(宋喆儀 1995:287).14) 그러나 /ɥ/를 음소로 설정해야만 할 최소 대립쌍

이 없으니 쉽게 그럴 수는 없다. 활음화의 출력을 /ɥ/가 아니라 /wj/라고 한 

유필재(2001:23, 194)에서는 ‘ㅟ’가 음소적으로 /ü/이며 /üə/가 /wjə:/가 되

는 현상을 ‘wj 반모음화’라고 하였는데, /ü/가 활음이 되면 왜 /wj/가 되는지

에 대한 설명이 베풀어져 있지는 않다. 이 활음화를 음성 층위의 현상으로 

본 김경아(2000:169~174)에서는 활음화가 일어난 어형에 대해 어간 말의 

13) 한편 형태소 내부의 음소 표시에 활음 연쇄가 없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겠으나, 형태소 내부에 없

는 음연쇄가 형태소 결합체에서 나타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예컨대 /sjə/는 형태소 내부에는 없지

만 ‘마시-어’ 등의 활용형에서 실현된다.

14) 이는 음운 규칙의 출력이 음소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한 것이다. 규칙이 적용되기 전후의 어형이 다

르다는 점을 언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음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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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ㅟ’가 단모음이면 /üə/, 이중 모음이면 /wiə/이고 여기에 음성 층위에서 활

음화가 일어나 /üə/→[ɥə:], /wiə/→[wjə:]→[ɥjə:]→[ɥə:]가 실현된다고 보

았다. 이러한 분석은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활용형 [tˀüə] 또는 [tˀɥiə]와 

활음화가 일어난 활용형 [tˀɥə:]가 동일한 음소 표시를 지닌다는 점이 문제

가 된다(이혁화 2002:348 각주13).15)

음소 /ɥ/의 상정이나 음성 층위에서의 활음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복

수 기저형을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7) ㄱ. [tˀüɡo], [tˀümjən], [tˀɥiə ~ tˀɥə:]

ㄱ'. tˀü- (자음 어미와 으-계 어미 앞) / tˀwi- (모음 어미 앞)

ㄴ. [tˀüɡo], [tˀümjən], [tˀüə ~ tˀɥiə ~ tˀɥə:]

ㄴ'. tˀü- (자음 어미와 으-계 어미 앞) / tˀü- ~ tˀwi- (모음 어미 앞)

(7ㄱ)과 같이 활용한다면 자음 어미와 으-계 어미 앞에서는 /tˀü-/, 모음 

어미 앞에서는 /tˀwi-/의 기저형을 지니며, 이중 후자에 활음화가 수의적으

로 적용된다고 기술할 수 있다. 만일 (7ㄴ)과 같이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서 

세 가지 활용형이 실현된다면 모음 어미 앞에서 선택되는 기저형에는 자유 

변이 관계에 있는 둘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16)

3) 동시 조음과 자질 중첩

다음의 문제는 활음화의 적용으로 음소 층위에서 출력된 /wjV/가 음성 

표시에 어떻게 투사(mapping)되는가 하는 점이다. /w/는 흔히 [i] 앞에서 

15) 이는 다시 말해 /üə/가 [üə] 및 [ɥə:]와 대응을 이루고 /wiə/가 [ɥiə] 및 [ɥə:]와 대응을 이루어 결국 

/üə/ 및 /wiə/가 공히 [ɥə:]와 대응된다는 점에서 양방향 동일성 조건을 위배함을 뜻한다.

16) ㅚ 말음 어간이 [töɡo], [tömjən], [tɥa:]와 같이 활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ö-/와 /twi-/로 기술

할 수 있겠지만 /tö-/와 /twe-/ 또는 /twɛ-/로 기저형을 설정하고 /e/ 또는 /ɛ/가 /i/로 변하든가(이

혁화 2007), 비고모음이 /j/로 활음화(김현 2016)하는 규칙을 상정할 수도 있다. 모음 어미 결합형

이 ‘돼:’와 같이 실현되기도 하고, 다른 활용형에서도 어간 모음 ‘ㅚ’가 이중 모음으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기술이 나아 보이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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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ɥ]로 실현된다고 하는데, (3)에서와 같이 그 환경을 모음 하나에 국한할 것

이 아니라 [-grave, +high]라고 한다면 /w/가 [j] 앞에서도 [ɥ]로 실현된다고 

기술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wjV/는 [ɥjV]로 실현된다고 할 것인데, 이

때의 [j]는 [+round, -grave, +high]인 선행음 [ɥ] 뒤에서 [-grave, +high] 자

질이 중첩되어 분절음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는 음소 층위에서 /ʧjV/에서 /j/가 탈락하는 현상이나 /njV/가 음성 층위

에서 [ɲjV]가 아닌 [ɲV]로 실현되는 현상과 같은 이치이다. 김경아

(2000:171)에서 논의된 바와도 같이 /wjV/는 동시 조음과 자질 중첩에 의해 

[ɥjV]이자 곧 [ɥV]인 것이다.

(8) 음소 층위  /tˀwi-ə/ → /tˀwiə/ —(활음화)→ /tˀwjə:/

음성 층위    [tˀɥiə]                     [tˀɥjə:] = [tˀɥə:]

한편 음소 층위에서의 활음 연쇄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allju-a/에 

활음화가 일어난 /malljwa/의 /jw/도 있다. 음소 표시 /ljwa/의 /j/는 

[+round] 앞에서 [ɥ]로 실현될 것이며, 그 앞의 설측음은 [+round, -grave, 

+high] 앞에서 혓몸과 입술이 모두 동시 조음된 [ʎʷ]로 실현되어 [ʎʷɥwa]

가 기대된다. 여기까지는 동시 조음이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ʎʷ]는 

[+round, -grave, +high]를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술과 혓몸의 움직임

으로 보면 후행하는 활음 연쇄 [ɥw]는 자질이 중첩되어 분절음으로서의 가

치를 잃게 되니 [ʎʷa]가 남을 뿐이다.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17)

17) 이는 마치 개별적인 현상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음소 층위의 출력과 음성 층위의 

출력 사이의 투사가 이렇게 기술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컨대 ‘냐’의 음성 실현

에 대하여 /nja/가 /j/의 영향으로 [ɲja]가 되고 [ɲ] 뒤에서 [j]가 탈락한다고 기술하는 것도 동궤의 

서술 태도라 여겨진다. 어쩌면 /ljw/와 [ʎʷ], /nj/와 [ɲ]의 직접적인 대응이 있고, 그 간극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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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ljwa:/와 [ʎʷa:]의 대응 관계

/jw/ 연쇄뿐만 아니라 ‘뉘-어, 쉬-어, 휘-어’에 활음화가 일어나 형성된 

/wj/ 연쇄의 경우도 흡사한 해석을 받는다. /nwjə:/, /swjə:/, /hwjə:/의 

/w/는 [-grave, +high] 앞에서 [ɥ]로 실현되며, 그 앞의 /n, s, h/은 [+round, 

-grave, +high] 앞에서 혓몸과 입술이 모두 동시 조음된 [ɲʷ, ʃʷ, çʷ]가 되어 

[ɲʷɥjə:], [ʃʷɥjə:], [çʷɥjə:]가 기대된다.18) 이때의 초성들은 [+round, 

-grave, +high]를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후행하는 활음 연쇄 [ɥj]는 자질

의 중첩으로 인하여 결국 [ɲʷə:], [ʃʷə:], [çʷə:]가 남게 된다. 도식화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4] /nwjə:/와 [ɲʷə:]의 대응 관계

18) 이호영(1996:87, 93, 97)에서는 [ü]나 [ɥ] 앞의 ‘ㅎ’은 [çʷ], ‘ㄴ’은 [nɥ] 또는 [ɲʷ]로 실현되고, [ɥ] 

앞의 설측음은 [lɥ] 또는 [ʎʷ]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nɥ], [lɥ]는 치조음이면서 전설이 경구개에 

접근한 소리로서 느리고 신중한 말씨에서 발음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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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조음과 자질 중첩은 음소적으로 [-grave, +high]인 /ㅈ, ㅉ, ㅊ/에 원

순 활음이 후행하는 경우에도 관여한다. ‘쥐-어’와 ‘주-어’에 활음화가 일어

난 어형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ʧɥə:], 후자는 [ʧwə:]로 실현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이혁화(2002:348)에서는 음소로서의 경구개음에 후행하는 

/w/가 [ɥ]로 실현되어 ‘주-어’도 [ʧɥə:]로 실현된다고 한 바 있다.

[ʧɥə:]와 [ʧwə:]가 같은 발음인지 다른 발음인지 알기는 어렵다. ‘쥐-어’

에 활음화가 일어난 어형을 쉽게 들을 수 없으니 더욱 그러하다. 필자의 발

음으로는 “한 손 말고 두 손으로 쥐어 봐.”에서 ‘쥐어’를 자연스럽게 한 음절

로 발음해 보면 그것이 ‘쥐-어’인지 ‘주-어’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느낌이

다. 하지만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면 구분이 되는 것도 같다.

[ʧ]은 후치조음이고 [ɥ]는 경구개음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조음 위치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만일 ‘쥐-어’를 ‘주-어’와 달리 발음하려 애쓴다면 아마

도 ‘ㅈ’을 발음할 때에 전설의 더 넓은 면을 경구개에 근접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5] ‘쥐-어’와 ‘주-어’의 스펙트로그램과 초음파 사진

[그림5]의 스펙트로그램은 활음화된 ‘쥐-어’(왼쪽)와 ‘주-어’(오른쪽)를 애

써 구별하여 발음한 것으로서 자음에 후행하는 전이가 차이를 보인다. ‘쥐-

어’에서는 F2의 하강이 잘 드러나지만 ‘주-어’에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다. 

맨 오른쪽 그림은 활음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혓몸을 촬영한 초음파 사

진인데 여기에서도 차이를 보여 ‘쥐-어’에서는 전설 쪽이 올라가 있고 ‘주-어’

에서는 후설 쪽이 올라가 있다. 물론 이렇게 활음화된 ‘쥐-어’는 매우 힘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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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한 것으로서 편하고 자연스러운 발화에서는 ‘쥐-어’가 그렇게 잘 활음화

되지도 않으며 활음화된다고 하여도 [ʧʷə:]에 가깝게 발음되는 것으로 느껴

진다.

이론적으로 볼 때, ‘쥐-어’에 활음화가 일어난 /ʧwjə:/의 /ʧ/은 후행음의 

영향으로 [ʧʷ]로 실현되어 입술은 [+round], 혓몸은 [-grave, +high]인 상태

라 할 것이다. 후행하는 활음 연쇄 /wj/는 [ɥ]로 실현되리라 기대되지만, 초

성의 [+round, -grave, +high]과 중첩되어 결국 [ʧʷə:]만이 남게 된다.

이처럼 ‘쥐-어’가 일상적인 발화에서 [ʧʷə:]로 실현된다고 할 때 그 음소 

표시는 /ʧwə:/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쥐-어’에서 활음화에 의해 도출

될 수 있는 음소 표시는 /ʧwjə:/인데, 여기서 /j/를 탈락시킬 만한 음운 규칙

이 없다는 점이다. 음소 층위에서 /j/가 탈락하는 것은 /ʧ/에 바로 후행할 때

인데 이 경우에는 /w/가 개재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기술할 수가 없다. 그렇

다면 /ʧw/ 뒤에서 /j/가 탈락한다는 규칙을 따로 상정해야 할 터인데, 그러

려면 어떤 동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음소 /ʧ/ 뒤에서 /j/가 탈락하는 현상은 /ʧ/에서 모음으로의 전이가 /j/의 

조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음성 차원의 설명이 요구된다. 그런데 입술의 움직

임과 혓몸의 움직임을 분리하여 본다면 같은 설명을 /ʧwj/ 연쇄에도 할 수 

있다. /w/는 혓몸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round]라는 입술의 움직임으로 

정의되는 음소이기 때문에, 혓몸의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를 지니고 있지 않

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ʧwj/는 [ʧʷj]와 다를 바가 없다. 이 연쇄는 혓몸의 

움직임 측면에서 보면 후치조음으로부터의 전이와 [j]가 동일한 조음 동작

이 되어 [j]는 분절음적 가치를 잃게 된다. 즉 /ʧ/ 뒤에서 /j/가 탈락하는 것이

나 [ʧʷ] 뒤에서 [j]가 탈락하는 것은 혓몸의 움직임 측면에서 다를 것이 없는

바, /ʧw/ 뒤에서 /j/가 탈락하는 현상은 이러한 음성적 동기를 지닌 규칙으

로 기술될 수가 있다.

끝으로 ‘뛰-어, 말류-아’에 활음화가 일어난 /tˀwjə:/, /malljwa/가 원순성 

없이 [tˀjə:], [malʎa]로 실현되는 현상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남아 있다. 鄭仁

浩(1995:61~62)에서는 이들에 대해 /w/가 탈락한다고 기술하였는데, 김경



활음 연쇄의 음성학과 음운론   277

아(1996:34)에서는 /w/ 탈락의 음성적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고 한 바 있

다.19) 음소 층위에서의 활음 연쇄가 회피의 대상이라는 점도 설명되어야 할 

것이지만 두 활음 중 /w/가 탈락하는 이유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음소적으로는 삼중 모음 /wjV/이지만 음성적으로는 [ɥV]인데 이 이중 모

음은 [jV]나 [wV]와는 달리 두 가지의 조음 동작이 요구된다. [jV]에서의 전

이는 혓몸의 동작, [wV]에서의 전이는 입술의 동작으로 충분하지만,20) 

[ɥV]에서의 전이는 혓몸과 입술 모두의 동작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주 발화

되는 음성도 아니면서 복잡하기까지 한 조음 동작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두 

동작 중 하나를 포기할 만한 여건은 충분해 보인다.

음성적으로 볼 때 혓몸의 동작과 입술의 동작 중 입술의 동작을 버린 이유 

즉, 음소적으로 볼 때 /w/가 탈락한 이유는 음성적인 유사성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다음은 필자가 발음한 [ɥə], [jə], [wə]의 스펙트로그램이다.

      

[그림6] [ɥə], [jə], [wə]의 전이

이 그림만을 두고 두 음성이 얼마나 더 유사하고 덜 유사한지 판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F2, F3, F4의 전이에 있어서 [ɥə]가 [wə]보다는 [jə]와 가깝다

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포먼트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 측정하여 통계

적으로 검정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나 통계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자

19) 이상신(2010:102)에서는 이 현상으로 미루어 /ɥ/가 아니라 /wj/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

기기도 하였다. 한 분절음이 원순성을 잃는 변동을 겪는다는 기술보다는 두 분절음의 연쇄에서 한 

분절음이 탈락한다는 기술이 낫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20) /wi/는 [ɥi]로 실현되어 입술의 동작만으로 전이가 조음되고, /jo, ju/는 [ɥo, ɥu]로 실현되어 혓몸

의 동작만으로 전이가 조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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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러운 발음으로 [ɥə]가 녹음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이 현상은 조음 동작을 단순하게 하는 현상이되, 단순화의 두 방

법 중 그 결과에 음향적 차이가 적은 쪽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o, u/ 앞의 /j/ 혹은 /i/ 앞의 /w/가 실현된 전설 원순 활음 [ɥ]는 많이 실현

되기도 하면서 음운론적으로 기술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그 밖의 모음 앞에

서 실현되는 [ɥ]는 자주 실현되지도 않고 기술하기도 까다롭다. 그러나 예외

적인 것으로 여기고 덮어 두기에 이 활음은 음운론적으로나 음성학적으로

나 매력적인 연구 대상임에 틀림없다. 많은 연구들이 이 문제를 살펴 왔지만 

넓은 안목과 깊은 통찰력으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역작은 이혁화(2002)

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고 또한 상당 부분 거기에 기대고 있다.

본고의 논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ɥ]는 특정한 환경에서 

활음 연쇄 /wj/로 분석된다. 이는 양방향 동일성 조건을 어기는 것도 아니며 

음소 층위에서의 활음 연쇄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 둘째, 한국어의 두 활음 

/j/, /w/는 각각 [-grave, +high]와 [+round]의 상태에서 다음 모음으로 전

이되는 분절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본격적인 실험을 통한 입증이 후속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입술의 조음 동작과 혓몸의 조음 동작을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wj/ 또는 /jw/가 음성 표시에 투사되는 

이론적 과정에는 바로 그 두 자질의 동시 조음과 중첩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

게 관여하고 있다.

음소 층위의 활음 연쇄 /wj/는 표면의 음성 층위에서 실현되지 않는 분절

음들의 연쇄라는 점에서 형태음운론에서의 추상적인 분석에 빗대어질 만하

다. 아무리 구체적인 기술을 추구한다고 하여도 추상적인 분석이 요구될 때

가 있다. 예컨대 ‘나코, 나터라, 나으면, 나아’에서의 격음을 기술하기 위해 

표면형에서 실현되지 않는 ‘ㅎ’을 기저형에 설정하는가 하면, 여느 단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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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음 간 ‘ㅎ’과는 달리 그 ‘ㅎ’은 모음 앞에서 필수적으로 탈락한다는 특별

한 규칙을 상정하고는 한다. 음성 층위의 이중 모음을 기술하기 위해 음소 

층위에서 삼중 모음 즉, 활음의 연쇄를 인정하는 것도 그러한 분석 태도와 

멀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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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tic and phonological study on glide sequences 

of Korean

21)

Kim, Hyun*

The Korean phoneme /j/ is characterized by the movement of the tongue 

body toward [-grave, +high], while /w/ is defined by the movement of the lips 

toward [+round]. The front rounded glide [ɥ], realized as a phone, involves 

the simultaneous movement of the tongue body and lips from [+round, -grave, 

+high]. This glide is analyzed as /w/ before [-grave, +high], /j/ before [+round], 

and sequence of glides /wj/ in other contexts. The coarticulation and feature 

overlap of [-grave, +high] and [+round] in sound sequences play a crucial role 

in mapping /wj/ and /jw/ to their phonetic representations.

 

Key words : /j/, /w/, /wj/, glide sequence, coarticulation, feature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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